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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이 집(適村李集)선생의 지절(志節) 

역사 속에서 각 분야마다 고 업적을 이룬 인물은 허다하게 많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이 다히는 격동의 시대에는 극심한 사상적 갈등을 겪거나, 심지어 변절해야 

히는 운명적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그같은 시대 특히, 지식인으로서는 더욱 높 

은 윤리적 평가가 후대에 내려지게 되므로 더욱 더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으며, 

곧은 절개를 지켜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권력의 속성상 새로운 

、 권력에따리붙는것이평범한사람들의보편적의지라할수있다. 

1 \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가 기울어 갈 때 자신을 이겨내고 곧은 지 

까조와절개를 지켜 낸 것은다른 어떤 업적 보따추랩뺨며 
「 \ 어떤 종교적 수양에도 뒤지지 않을 인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 

- -\ 다. 이러한 역사의 대표인물이 둔촌 이집 선생이다. 

둔촌뜬 고려 시대의 문인으로 1327(고려 충숙왕 14)년 6월 

2일 이탕의 둘째 이들로 출생하였고 1387년 6월 6일 세상을 

떠나니 정몽주와 이숭인 등 유명한 학자들이 애도의 시를 지 

어 조상하였다. 둔촌 선생의 본관은 광주(廣州), 어릴 때 

의 이름은 원령(元敵)이고, 지는 성로(成老), 호는 묵암 

자(뿔岩子)였으며, 은둔생활을 끝낸 후에는 자를 호연 

(浩然). 호는둔촌福村) 이름을집漢)으로 고쳤다. 이 

제현(李齊賢), 안보(安후南)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 

색(李構) · 정몽주뺏[魔周) · 이숭인(李뽕仁) 등 당시 

의 명현 석혁들과 교유하였으며, 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다. 작품에 시집 『둔촌 잡영G뭘 

村짖랩;ik)』이 있다. 

둔촌의 묘는 성남시 하대원동 산 7-1번지에 위 

치하고 있으며, 성남시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1993. 



아
.
 

t
흥
 
-&
· 

i·
,x 
t 
·
4η
*
 

않
-
-
핵
*
-
·
”
*
〈
옹
용
 

f
L 

·•R---
z 
·t
t 
·
I ··i”I ··x-----­

훌
&
-
-
-
$
*
*
얘
j
&
5
*
f
 

좋
끼
훌
빼
 양
 -
-
-
-
-
.
‘

”
-
-
씨
 

-

---.“----*·t 
-
-
--x
·휴
-
-
4
*종
-
-
-
-

훌
*
·
n
 

·*·
·4--* 

·
*
·
‘

·
*

-

-
-
홈
 

껴
캉
 옳 

*
--
-
*
껴
 짜
--#
 

-
-
£
g
g
-
-

에
-
-
-
ι
*
*
p
·
i
 

i 
‘g 

‘·;S A--g 
*k 

j∼·
*
”-
-
t
f
·
 

*
-
-
-
”

ι
-
-
w
 

&
·*
」
·
·
*
*

‘
a…

영
져·
&
s
·
·홍
흥
 

*A 
i 
g --””--‘ 

*·gA 

a 

‘
.
효
 

끓
 흥 
Q-----+4i*g 

·&-­

n 
ι
3
 

$*

1
&F·
‘•
·*a··! 

*·ii .t 
빼
 ·
*
빼
훗
 

r-----?@ 
와
-
-
-
-
F
 
+
z
”
흥
 

·R&
‘··s 
x
·
횡
*
*
i
 
흘
 

·i l*· 

8. 2)되었다가, 성남문회원의 청원으로 경 

기도 기념물 제219호로 승격 지정(2008. 

5. 26)되었다. 둔촌의 뭇은 항상 곧고 지 

절이 있었으며, 효행이 뛰어났고 대인 관 

계에서는 신의를 지키는 대쪽 같은 선비 

였다. 

둔촌 이집선생유묵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며 또한 교화 

의 근원이고, r효경』에 “무룻효가덕의 근 

본이다.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서 시작된 

다.” 또한 “사람의 신체는 머리털에서 살갖에 이르기끼지 부모에 

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않음이 효의 시작이라‘하였다. 

둔촌은 바로, 이같은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된 인물이다. 총각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종기를 앓아 고생을 했는데, 둔촌의 지극 

한 간호와 효성으로 병을 치료한 남한산성 “국청사 우물” 전설이 

야기는 바로 둔촌 선생의 효심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둔촌잡영 

효심이 돈독하였던 둔촌 선생은 나라를 시랑하는 미음과 올바 

른 정치에 대한신념을가지고살았다. 고려 말어지러운세상벼l 

서 무소불위(無所不寫)의 권력으로 세상을 주름잡던 요승 신돈 

의 악행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바른 정치를 촉구하는 한편, 바른 정치를 

주문하였다가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이었다. 이에 둔촌동 일자산 〈둔굴〉에 일시 

피난하였다가 얼마 후 늙은 부친을 업고 경북 영천으로 피신하여 3년간 은둔 생활 

을 했다. 둔촌 선생의 뭇은 항상 곧고 지절이 있었으며 국운이 기울어 가는 난세 

에서 한때는잘못된정치를바로잡기 위한직언을아끼지 않았던 선비였다. 

이 사건을 통하여 둔촌 선생은 대인관계에서도 남다른 신뢰렐 쌓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친구인 천곡 최원도(챙좌 崔元遊와의 우정에 얽힌 이야기이다. 둔촌 

은 천곡의 극진한 보살펌을 받으며 그의 집에서 3년간의 피신 생활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천곡의 부인과 여종 연아(펴했뼈 등 기족들의 희생적인 보호를 받았다. 여 

종 제비행벨야는 천곡이 둔촌을 숨겨준 것을 알고는 비밀을 지꺼기 위해 자결하고 

말았다. 1369년 둔촌의 부친이 별세했을 때는 아무 준비도 못딴 둔촌에게 천곡은 

자신의 수의를 내어주고 자신의 어머니 산소 아래에 비밀리에 장사를 치러주었으 

니, 이곳이 영천시 북안면 도유리에 있는 광주이씨 시조 이당(李康)의 묘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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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원동둔촌재실 

이런 연유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력 10월 10일이 되면 나현에서는 양가가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내고 서로 상대방의 조상에게도 잔을 올리고 참배를 하는 아 

름다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충비 연아(제 

비)의 묘에도 양가가 모두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러한 희생적인 우의는 실로 

목숨을 걸고서야 가능한 것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두 가문의 우호를 유지하게 

해주는 정신적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둔촌 선생은 공민왕 20년, 신돈이 역모로 주살된 후 개성의 용수산 밑 현화리 

옛집으로 돌이왔다. 이어 판전교시사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현재 성남의 

금토동과 천녕현(현재 경기도 여주)으로 낙향하여 독서와 농경으로 세월을 보냈 



다. r동국여지승람」에는 둔촌이 조선의 벼슬을 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둔촌은 조선이 건국(1392) 하기 전인 1387년에 별세했다. 둔촌의 사적은 조선이 

건국 한 후에도 여러 글에 갖추어 실려 있었지만 임사홍 부자까 이극감 형제를 미 

워한 나머지 둔촌이 조선에 들어와 벼슬한 것처럼 모함하여 그만 조선의 인물로 

잘못 기록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시림합林)의 다른 이들도 여 잘못을 그대로 따 

랐다. 선조 임금 때 홍적이 고칠 것을 아뢰어서 왕도 인쇄할 때를 기다려 하라고 

하였더니, 16끄(광해군3)년에 비로소 둔촌의 8대손인 영의정 이덕형(휩惠聲)의 주 

청에 의해 r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수정되었다. 

조선 현종 10년(1669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유덕을 추모하여 광주 암사(현재 

서울 강동구 암사동) 강상(江꾀에 서원을 세우고 춘추로 제향을 모셨고, 숙종 때 

에 ‘구암서원(鎭岩휩n줬’ 이라는 현판이 내려졌다. 문장에 능했던 둔촌은 이색, 정 

몽주, 이숭인등당대의 저명한석학들과교유하였으며, 그들로부터 존경과 신망 

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의 지조가 굳었으므로 조야의 신망은 매우 두터웠다. 최 

자(崔磁 류광익쩨光랬), 남용익(南龍렀) 등이 둔촌 선생을 고려조를 대표할 만한 

문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록했고 둔촌의 시를 안적(安勳하다고 펑하고 있다. 이 

로 미루어 보아 고려조의 문인들 기운데서 이집의 문학적 성까댔때와 문학작품 

이 지니는 내용의 우수성을 어느 정도 기늠할 수 있다. 

1410(태종1이년 7월에 조선 개국공신인 하륜이 r둔촌잡 

영」머리말을 쓰면서 회상한 글을 보면, 

“선생의 용모는 장중하고 강의뼈l願 해 보였으 

며, 기품은 꽉 짜이면서 준수하였고, 음성은 욱이 

구르는 듯하면서 명확하고 유용L하여 나는 내심 몹 

시기이하게느꼈었다. 

두 번째는 목은 선생의 초창(草廠 : 초믹〕에서 봐 

었는데, 목은 선생께서는 경의를 갖고 대히-

면서 디음 날 까지 함께 지내시기에 나는 

곁에서 그 여론을들을수 있었다. 그 뒤 

에 곧 도은께서 목은, 포은, 둔촌을 

초대하여 간략한 술자리를 마련 

한 일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분매옆械를앞에 놓고 매 

화를 주제로 연구懶,句 ; 한 사람이 한 구씩 불러서 한 수를 이룬 시) 일자~t-otl 서l원진 정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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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선생 정흔 

를지었는데, 나도말석에 참여하여 그분들의 경구鷹句)를들었다. --

하루종일 그 시를 읽어 보았는데 앞서 말한그대로꽉짜이면서 준수하고옥을 

굴리는 듯하면서 명확하고 유창스러움이 모두 그 성률 속에 나타나 있었다. 옛 사 

람이 이르기를 “시란 거짓으로 지을 수는 없다.”하였는데 이 말이 어찌, 빈 말이겠 

는가?“라고했다. 

둔촌은 정화택주(貞和흰主) 영주 황씨와 결혼하여 장남 지직(之폐, 차남 지강 

(之剛), 삼남 지유(之柔)를 낳았으니, 지직은 형조참의를 지냈으면서 청백리에 뽑 

힌 인물이다. 지강은 우참찬 지유는 목시를 지냄으로써 광주이씨는 둔촌의 절조 

위에 더하여 이들 3형제의 사행f士富)과 청백(淸白)이 더하여 지면서 점차로 사회 

적 리더를 배출히는 가문으로 성장해 갔다. 성현減個은 그의 문집 r용재총화』에 

서 자신의 성씨(成民) 문증을자랑하면서도 광주이씨가 으뜸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광주이씨가 큰 가문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둔촌 선생의 가르침 때문이 

다. 둔촌은 후손들에게 〈금을 광주리로 물려주는 것보다 경서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남겼고 둔촌의 후손들은 조선시대 나라의 기틀을 안정시 

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조선시대 최고의 기문으로 이름을 떨쳤다. 

둔촌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에게 숭고한 선비정신을 통하여 높 

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우리 고장 성남 시민들 앞에 자랑 

스런 어른이다. 둔촌은 역사적으로 당대와 직후에 

교유했던 벗들과 후흐띨로부터 훌륭한 

선비로 존경받던 것에 비해 오늘 

날에 와서는 충분한 조명과 평 

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현재까지 성남문화 

원에서 둔촌에 대한 연 

구와 기념사업을 추진 

하여 오면서 둔촌의 묘 

역에 대하여 성남시 향토유 

적 제2호 지정 추진과 경기도기 

념물 219호로의 승격 추진 성과, 광 

주이씨 묘역의 성남시향토유적 제7호 지 

정 청원활동, 둔촌문학상의 제정과백일장개 



최, 둔촌연구회 운영, 시조백일장, 한시 백일장, 둔촌 이야기 자리, 중국 심양시 

와의 둔촌 문화교류 사업 등 점차로 연구와 기념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둔촌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둔촌의 고향이 광 

주땅이었다는 점과, 평생 동안 일관했던 곧은 시장이 귀감으보 높이 추OJ-해야 할 

일이다. 

서울 암사동 구암서원 터 전경 




